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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동이 지나고 소설이 다가오는 겨울철이 되었다. 2024년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.

화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최근 5년간 겨울철 평균 화재 건수는 2,444건으로 연간 화재발생 중 약 28.2%를 차지한다.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
의가 44.7%(담배꽁초, 음식물 조리 등)로 가장 높았고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의 화재 비율이 가장 높았다.

또한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광명시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평균 37.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총 51명, 재산피해는 약 96
억 원이 발생했다. 원인으로는 역시 담뱃불, 음식물조리 등 부주의(49%)가 높았고, 장소 화재발생은 49%로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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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에는 급격한 기온의 강하와 건조한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진다.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등 겨울철 난방기구를
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제품의 종류마저 다양해져 늘어난 난방기구만큼 화재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.

그렇다면 겨울철 화재는 낮추고 안전은 높이기 위해 나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?

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히터, 전기장판,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.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있는 규격 제
품(KC인증 등)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.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, 콘센트 내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이 좋
다.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.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.

또한 안전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, 단독 경보형 감지기)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.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
을 하니 평소 소화기를 집에 갖추어 사용법을 숙지하고 눈의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
재 발생 시 경보기를 울려 화재사실 알리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.

그리고 2024년 12월 1일부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되었으니, 차량화재를 대비 소화기 1대씩은 차량에 두고 다녀야 한다.

평소 머리로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,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. 평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
게 알게 된 내용들은 실천한다면 화재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.

화재는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지며 무엇보다도 ‘화재 예방은 나부터’란 인식하에 이번 겨울은 안전하고 따
뜻한 겨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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